
갑갑신신년년 새새 아아침침에에
2004년 1월 1일, 갑신년의새아침이밝았습니다. 

종인여러분! 지난해는 잘 보내셨습니까? 금

년에도 존체금안 하실 것이며, 소원이 이루

워 지시고 또한, 댁내제절도 균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암흑천지도 시간이 가면 밝고

밝은 광명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웠던 계미년을 뒤로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우리손으로 만드는데 진력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종중의 대소사에도 예년과 같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 올해는 우순풍조하여 농심이 훈훈해졌으면 합니다. 즉,

봄에 비가 알맞게 내려 저수지마다 물이 가득차서 농사에 지장이 없

도록 되며, 여름에는 맑은 날씨에 가끔 소나

기가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가을에는 청명

한 하늘에 낮밤의 기온차가 커서 오곡백과의

결실을 촉진시켜 풍요롭게 된 농촌 풍경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농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소망입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나고, 풍년이 들어야 인

심이 순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금

년에는 국태민안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정부당국에서는 한해극복, 태풍피해최

소화, 또한 농산물가격안정대책에 역점을 두

고 시책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층의 시민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대책에도 소홀이 하여서는 않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외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에 국군의 파병이

있겠습니다. 120년 전의 갑신년(1884년 고종21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려는 그 뜻은 좋았는데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미완의장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직시하여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安孝公宗會 會長 沈 斗 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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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신신년년을을 맞맞으으면면서서
계미년을 보내고 갑신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가 했는데 벌써 정월도 중순에 가까

워지고 있으니 세월은 참으로 잠시도 쉬지 않는 유수(流水)와도 같습니다.

일가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태풍(매미)으로 인해 시조산소 축대하단 경사면이 일부

붕괴되어 임시조치를 하였고 금년 봄에는 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가을

에는 2세조 산소의 봉분사초와 산소주변의 잡목을 베어냈으며 영모재(永慕齋)

경내도 벌목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성 3세조 산소의 비(碑)는 풍마세우(風磨

洗雨)로 글자가 보이지 않아 원문과 번역문을 새긴 묘갈비(墓碣碑)를 새로 세워드렸

으며, 三世祖는 仁順王后時 不 廟를 하사 받으시었으나 현재는 廟祠나 齋室이 없어 虛疎하던 차에 이

번에 산소 소재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는 때를 맞춰 성묘로 입구에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의 사적비

를 건립하여 우리 현조(賢祖)의 사적을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대동세보 수권(首卷)에 등재하지 못한 사적이 많아 수권의

속편(續編)을 편찬하고 있는바, 당초 금년 총회전에 발간하려

했으나 편집작업이 늦어져 내년에는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도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한국-칠레간

의 자유무역협정(ＦＴＡ)체결, 이라크 전투병파견등과 같은 이

해관계가 민감한 문제와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대란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금년도

에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

고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또한 17대 총

선을 치루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할 사람인가를 판단하여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인데 띠를 말할 때는‘잔나비’라고 하는바 잔나비는 빠르고 날렵함을 떠올리지만

한편으로는 진중하지 못하고 덜렁대고 어리석음을 가진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일

가 여러분들에게 잔나비가 상징하는 좋은 일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기업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업의 시름을 덜어주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계미년에도 여러 일가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

조로 대과없이 지낼 수 있었던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대종회가 더욱 더 발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문중에 더 많은 경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면

서, 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大宗會 會長 沈明求-

대종회 회장
심명구

안효공종회 회장
심두섭

갑신원단(甲申元旦)

2004 (甲申)年祝 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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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헌공 휘 풍 묘갈명

公의 이름은 풍(  )이요 字는 浩甫이며 默軒은 그의

호이다. 경상도의 청송고을을 본관으로 한 우리 심씨의

시조는 그 이름을 홍부라한 고려때의 문신으로 文林郞衛

尉寺丞의 벼슬을 역임한 당시의 인물이다. 그리고 아조

에 있어서는 좌정승을 지내시고 定安의 시호를 받은 명

신 諱德符는 公의 五代祖이며 또 그의 아들로 仁壽府尹

을 지낸 澄은 公의 高祖이다 그의 曾祖로 石雋은 軍資監

判官을 거처 戶曹判書의 贈職과 良惠의 諡號를 받았다.

京畿監司를 歷任하면서 端宗의 遜位를 痛歎하여 스스

로 벼슬을 버리고 楊州의 豊壤으로 돌아가 자호를 忘世

亭이라 稱한 璿은 그의 祖父이다. 考의 이름은 安智로 海

州牧使를 거쳐 兵曹參判의 贈職을 받았고 는 두분으로

贊成의 贈職을 받은 慶州金氏 從直의 女와 郡守벼슬을

歷任한 泗川睦氏 哲成의 女로 公은 睦氏의 소생이다.

公이 1482년(成宗13년壬寅)에 태어나 그의 資稟이 高

尙하고 學問이 夙成하였을 뿐아니라 일찍 靜菴趙先生을

師事하여 經禮自修의 깊은 存養을 쌓았다. 이로 인하여

貧富貴賤이나 生死憂慽等의 모든 世事에 조금도 그의

지킨 바를 변하지 않은 견고한 志操를 갖추었다. 公의나

이 30餘歲에 蔭仕로 正郞의 벼슬에 올랐으나 不幸히己

卯士禍라는 國家의 變故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이 士禍

에 連累된 당시에 大司成 金湜은 公의 姨從兄으로 서로

의 志氣가 投合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가 어느날 姨母의 生辰을 살피기 위해 金湜의 집에

들렸다. 이때 金公의 집을 수색중인 捕卒들의 不時檢問

에 依해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고

金公의 두아들도 이미 잡혀간 상태였다. 그리고 公의 罪

狀을 밝히기 위해 金公의 門人인 李信을 불러 그의 證

言을 들었다. 이신은「나의 스승인 金湜이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親信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그의 無

罪를 力說하였고 그 以後에도 公의 救出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하였다. 그럼에도 남곤 심정(沈貞.豊山人)등이 끝

내 共謀의 혐의를 조작하여 鐵山으로 杖流하였고 其後

羅州로 옮기시었다. 이때 金公의 門人玄軒睦世秤이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日月처럼 밝은 이 世上에 이처

럼 억울한 귀향의 恨을 만나게 되니 遠方의 많은 사람

들이 비로소 옛날 宋玉의 슬픈 마음을 깨닫게 되었도다. 

예측할 수 없는 그대의 머나먼 소식을 그 언제나 들

을수 있을는지 초초(     )한 마음으로 보내는 이 한 장

의 편지가 생각이외로 늦었도다」라는 哀切한 詩句를 配

所로 보내 그의 마음을 위로 하였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悲痛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후 公은 귀향에서 풀

리 었으나 世上과의 因緣을 끊고 어지러운 世態을 원망

하며 不遇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엔 언제나 당시의 어지러운 世事를 痛歎하는 悲憤의 마

음을 이기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趙靜菴의 억울함을

呼訴하는 伸寃의 上疏를 여러차례나 올렸음에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千秋의 恨을 남기게되었다. 

公의 나이 82歲인 明宗癸亥 9월 10일 世上을 버림에

따라 羅州治所 西쪽五里의 거리인 寶峴洞艮原에 墓所를

定하였다. 그리고 前配는 咸陽呂氏로 展力副尉 伯溫의

女요 墓는 失傳하고 後配인 羅州羅氏는 瑛의 女요 墓는

合 이다. 公의 일남으로 宣武原從에 오른 金海府使 光

憲이 있고 그 뒤를 이은 孫男 化龍이 있다.

그후 후손이 代를 이어 날로 번창하여 나주의 거족이

되니 이는 모두 公의 이러한 음덕에 依해 이루어진 結

果이다. 슬프다. 公이 이 世上을 버린지도 어언 300餘年

의 歲月이 흘렀다. 이로 인하여 그의 內行 및 學問 官職

等의 事蹟을 究明할수 있는 文獻上의 失傳으로 多少의

漏落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己卯士禍의 一節에 있어서는 이의 事實이 野

乘 및 邑誌等에 記錄되어 當時의 여러 어진이와 함께

그의 이름이 竝稱되어 있다. 위로는 靜菴趙先生을 저버

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東泉金大成에 부끄러움이없는 正

大한 志節을 지키셨다. 어찌 德을 쌓은 참다운 어진 사

람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公의 後孫인 遠杓가 나를 찾아와 그의 碣銘을 부탁

하였다. 내 傍親의 處地로 公의 德儀를 경앙한지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내 비록 이러한 글을 지을만한 能力이

없음을 알면서도 敢히 그의 請을 辭讓할 수가 없었다.

이로 因하여 不得己 다음의 銘文을 지어 그 事蹟을

밝히는 바이다. 文正公은 趙靜菴을 스승으로 섬기었고

大司成인 金東泉을 姨兄으로 모셨도다. 靜菴 東泉 두 門

下에 부지런히 從學하여 이 世上의 참된 義理를 精察하

게 밝혔도다. 己卯士禍 連累되어 流配生活 겪으면서 鐵

山이란 고을에서 羅州땅에 옮겼도다.

임금에게 올린 상소 깊은 熱氣 가득하니 先生위한 그

哀情이 한이 없이 높았도다. 

道를 닦은 어진 君子 아름다운 그 모습이 錦城이란

이 地域에 鬱蒼하게 풀렸도다. 내가 지은 이 銘文이 옥

돌위에 새겨져서 千萬年이 다되도록 길이길이 傳해가리.

1903年(癸卯春)

族後孫 昌平郡守兼署羅州 吉求 삼가 지음

▶ 묵헌공 휘 풍 묘소 ▶ 묵헌공 휘 풍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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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南園집”①①은 예로부터 꽃과 나무가 많았는데 날로

황폐해졌으니, 내 게으른 성격 때문에 가꾸지 않은 것이

지만 집이 낡아서 그 꽃과 나무까지 아울러 가꾸기 싫은

데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아내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집들을 보면 남편이 꽃과 나무에 대한 벽(癖)이

심하여 어떤이는 방에 들어와 비녀와 팔찌를 찾아 팔기까

지 한다는데 당신은 이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과 나

무까지 팽개쳐 두고 계십니다. 집은 비록 낡았어도 꽃과

나무를 잘 가꾼다면 또한 집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였다.

나는, “그 꽃과 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 또한 손볼 수

있을 것이오. 다만 나는 여기 오래 살 생각이 없으니 어

찌 남의 볼거리를 위해 마음 쓸 필요가 있겠소? 늙기 전

에 당신과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꽃과 나무를 심어

그 열매는 따서 제삿상에 올리거나 부모님께 바치고, 꽃

은 구경하면서 당신과 머리가 다 세도록 서로 즐기려는

게 내 생각이라오?”라고 말하니 아내가 희희낙락 하였다.

지난해 고향 坡州에 조그만 집을 새로 지었다. 아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당신 뜻을 이룬 건가요?”라 하

였다. 정원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의 위치를 잡는 것을

아내와 상의하여 하였다. 공정이 끝나기를 기다려 꽃과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일이 끝나기 전에 아내는 병들

고 말았다. 나는 아내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으면 바로

파주로 와서 일을 도왔다. 일이 끝날 무렵 아내는 병이

위독해져 거의 죽게 되었다.

내게 말하기를, “파주집 곁에 저를 묻어주세요”라고 하

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집이 파주로 이

사 오던 날 아내는 관(棺)에 실린 채 왔다. 아내의 무덤

자리를 정하였는데 집에서 백 보도되지 않는 곳이었다.

기거하고 음식을 먹을 때 아내의 넋이 통하는 듯했다.

우리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그 울창함을 西道

여러 산들이 바라보고 있다. 아내 무덤 자리는 祖父묘 아

래에 썼는데 나무를 더 심지 않아도 될만했다. 그러나 장

례를 치르고 무덤 주변의 나무를 쳐 넝쿨이 뻗치고 그늘

이 드리우는 것을 막고, 또 가시나무들을 베고 소나무·

잣나무·삼나무 등만을 남기고 나니 조금 성기게 되었다.

이에 나무를 좀 더 심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 한식

날 삼나무 치목 30그루를 심었다.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

까지 봄·가을로 나무 심기를 의식으로 삼을 것이다.

아! 이것은 참으로 오래된 계획이었다. 남원을 버리고

파주로 가겠다던 그 계획을 이제야 이루었는데 아내와 하

루도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뒤에 죽는 것이 다만 슬픔

만을 더한즉 사람이 구구히 삶을 도모하여 스스로 오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 나는 심기가 약해 홀홀히 스스로를 믿고 의

지하지 못했으니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니 불과 수삼십

년이요, 한번 죽고 나면 천 백년 무궁할 것이다. 이에 내

가 택할 바를 알겠으니 남원 집이 파주 집에 대한 것일

뿐이 아니다. 살아서는 파주의 집을 얻지 못했지만 죽어

서는 영원히 서로 파주의 산을 얻을지니 즐거움이 그지없

다. 이것이 내가 新山②②에 나무를 심고, 집에다 심어본 것

이 품 등을 헤아려 하나같이 산에다 옮기는 까닭이니, 나

의 듯을 갚고 나의 슬픔을 부치는 것이요, 또 나의 자

손·후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 훼상

치 말지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대는 장차 살 것은

도모하지 않고 사후의 계책만 세우고 있는가? 죽으면 아

무것도 알 수 없으니 무슨 계획을 한단 말인가!”라고 하

였다. 나는 말한다. “죽으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

은 내가 진정 참을 수 없는 말이다.”

계축년(1793) 4월 3일 태등은 분암(墳菴)에서 쓴다.

<해 설>

이 작품은 심노숭이 1792년 31세 된 동갑내기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이듬해 한식날 아내 무덤을 쓴 파주 선산에다 나무를 심게

된 내력을 기술한 글이다.

작품의 핵심 소재는‘花樹’다. 낡은 집에 꽃·나무마저 시들어

황량하기 그지없는 집 분위기를 일신해 보고자 아내는 남편을

채근한다. 곧 이사를 하려 하기에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라는 남편의 대답, 고향으로 가게 될 이 이사는 아내에게는 삶의

변화에 대한 설레임이지만, 심노숭에게는 현실에서의 진취의 포

부를 버린, 낙향을 의미하는 것임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새로

살게 될 집의 설계에 함께 하는 부부의 다정한 모습은 새 보금

자리에 대한 부푼 희망을 여실히 형상화 하고있다. 그러나 새집

에 이사오던 날 아내는 상여로 왔다는 데서 비극의 정점을 맞는

다. “공정이 끝나기를 기다려 꽃·나무를 심으려 했는데…”라는

말을 통해‘꽃·나무’는 아내의 가난과 근심으로 점철된 고통의

삶 속에 갈구하던‘희망’과‘행복’을 상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이것은 참으로 오래된 계획이었다.…”이하에서는 문장의

호흡이 길어지면서 강개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연암 박지원

은, “되돌아올 길 없이 흘러가는 속성과, 흐느껴 우는 듯한 그 소

리 때문에 물이란 풍정은 적실히 離別苦를 자아냄직한 곳이라”

고 말하며, 누이의 묘지명을 지으면서 강물을 배경으로 망자에

대한 비통의 정을 빼어나게 형상화한 바 있다. 이렇게 연암이 물

을 배경으로 삼아 이별의 정을 심화하였다면, 심노숭은‘不動’과

‘無窮’으로 상징되는 산을 소재 삼아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비

시켜 깊은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아내의 바람이었던 그‘꽃·나

무’를 끝내 보여주지 못했던 남편은 이제 회한의 감정으로 이를

가꾸는데 집착한다. 그렇게 가꾸어 놓은 꽃과 신록을 보며 자신

이 죽기 전까지는 그것을 죽은 아내의 化身으로 여길 터이고, 자

신이 죽은 후에는 함께 묻혀 영원히 그 산을 함께 하겠다는 절

규는 읽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주(註)

① 南園집 : 심노숭의 집은 남산 아래 주자동(鑄字洞:

지금의 서울 필동 부근)에 있었다.

② 新 山 : 새로 쓴 무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썼던한자이다.                 <끝>

-김영진 옮김-

그래도그래도 버스는버스는 달린다달린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우리를

실은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

고 있다. 청명 한식을 지난 봄비

는 자욱자국 춘산춘야(春山春野)

를 촉촉이 적셔주고 있다. 단비

다. 꽃망울이 터지고 새눈이 움돋

느라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산야(山野)는 온통 연무(煙霧)로 자

욱하다. 마침 새로 돋아난 쑥으로 L작가가 빚어 가지고

온 따끈따끈한 쑥버무리를 차 안에서 들며 모처럼 여행길

에 오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삼스럽게 주마등처럼 떠

오른다.

6.25수복 후다. 집은 온통 전화(戰火)로 폐허가 되었다. 

고향집에를 갔다. 지금이야 모두 떡 방앗간에서 만든

떡을 먹고들 있지만 그때 어머니는 새로 솟은 쑥을 도리

고 절구에 쌀을 손수 빻아 떡을 만들어 주셨다. 떡이 아

니라 무한한 정과 성의 응고물이었다. 이제 내게 이런 보

살핌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흘

러간 어린 세월의 추억이 어디 이뿐이랴. 지금처럼 차로

달린다면 왕복 10분이면 될 길을 2∼3시간을 논틀 밭틀

이며 재를 넘고 내를 건너서 다니던 학교 길뿐이랴 전란

의 와중에 서울을 걸어가느라고 새벽밥 지어먹고 한여름

뜨거운 햇볕 속에서 하루종일을 걷고 밤에서야 동대문 밖

떡전 거리에 겨우 다다랐던 일. 수복 후에는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캄캄할 때에야 뚝섬에 닿을 수 있었다.

지금은 차로 한 시간이면 서울에서 고향의 문턱에 닿

는 거리를 내 어릴 때만해도 그랬으니 우리 조상들은 수

수만년 이렇게 생활을 했다. 오늘 월성(月城)행도 그렇지.

옛날이라면 서울에서 한달을 걸려야 갈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우리를 태운 차가 비틀거

리는가 싶더니 꽝 소리를 내며 멈췄다. 사고 원인은 과속

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서있는 앞 트럭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하마터면 낭떠러지로굴러 많

은 사상자를 낼 뻔했다. 아차 하는 간발의 차로 천당행을

면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견인차에 실려 경산 휴게소

에서 급파된 다른 버스에 실

려 어두워서야 월성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를

돌아본 후 새로운 사실을 알

게되었다. 내 고향이 양평이

라서 자주 접한 팔당 수력발

전소가 우리나라 발전(發電)

의 전부인 줄로만 여겼다.

강을 가로질러 막은 거대한 콘크리트 댐에서 우리 동

네까지 그 넓은 비옥한 농토를 수몰시키고 이룬 장장 백

여 리에 잠겨 출렁이는 방대한 호수 장마철이면 물방울을

날리며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와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

한 굉음!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의 80％는수력발

전소에서 얻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는 2％ 정도란다.

이런 선입견은 어려서부터 귀에 익도록 자랑스럽게 들은

압록강 수력발전의 자랑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그게 아니란다. 월성을 비롯한 구리, 울진, 영광

등 네 개의 원자력 발전소란 수력발전에 비해 미미한공장

같은 건물들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46％의 전력을 생산

하며 50％가 아직도 기름이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이란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산악지대라 하더라도

수력발전을 건설하는데 그 입지 조건이 그리 용이하지도

않거니와 발전단가는 최고의 비용을 들였으면서도 가물

때에는 수량 부족으로 그냥 놀리고 있는 형편이란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 수출국으로 이에 소요되는 동

력을 기름과 석탄으로 화력 에너지를 얻느라 많은 외화가

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결국 탄산가스의 배출로 종당

은 자연환경파괴의 원흉이 될뿐더러 국제 원유 값이 올랐

다 하면 곧 국내물가가 치솟아 아우

성을 치게 된다. 지구가 45억년에

걸쳐 생성된 화석원료지만 이 상태

로 가면 머지않아 고갈이 된다는 것

이다. 그러니 당면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밖에 달리 대안이 없

다. 덤으론 원자력 발전은 가장 환

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이되 그 우려

하는 방사성 폐기물도 여러 가지로

안정장치가 되어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소멸로 거의 안

전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100％

를 프랑스는 75％를 원자력에서 얻는다고 한다.

-4페이지 上단에서 계속-

청 송 심 씨 종 보

산에 나무를 심는 이유 (新山種樹記)

광주판관 태등 심노숭(3話) (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태학산문선>

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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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願祈願 쾌유(快癒)

好燮씨는 金浦 修撰公宗

會 總務로써 봄 제사의 준비

를 하고 있던 중 2003년 4월

7일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후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

내 소생하지 못한 채 9개월

이 넘도록 혼수상태로 있으

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호섭씨는 조부(휘:

星鎭)때부터 이미 宗事에 헌신하여 오던 집안으로

本人은 1970년대부터 종사에 참여하여 9世祖 修撰

公(휘: 達源)宗會와 11世祖都事公(휘:友仁) 宗會에

는 宗土整理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호섭씨는 갑자기 쓰러진 후(병명: 뇌경색) 소사

에 위치한 성가병원에서 약 6개월 간, 또 지금은 가

택치료로 성심을 다하고 있으나 집에서는 치료비며

간병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듯 싶어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甲申年 새해에는 運數亨通하여 어느 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修撰公 宗會長 達燮

舍人公宗會 總務 容圭

大宗會 文化理事 載烈

▶서울 구로구 오류2동 239-5 ☎ 02)682-0265

청 송 심 씨 종 보

-3페이지에서 계속-

내일이면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가야 한다. 어

제의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하도 끔찍해서 차를 버리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싫거나 좋거나 그래도 현대적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조심조심 하는

길 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란 게 하찮은 먹거리인

쑥떡을 만드는 데서부터 대형 빌딩을 건축하는 일까지 또

한 눈을 감고 있거나 뜨고 있거나 잠시도 전기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먹고 살수 없는 세상, 밉거나 곱거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다음 날 천년고도 경주에서 숙식을 하고 떠나면서 사

방을 휘돌아보니 온통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개나리

도 진달래도 함께 어우러저 장관이다. 어제 밤까지 내리

던 비도 멈추었다. 더 없는 화창한 봄이다.

雲淡風輕近午天; 구름도 맑고 바람도 가벼운 점심나절에

訪花隨柳過前川; 꽃 버들 사이 시내 길을 간다. 

傍人不識豫心樂; 너희가 어찌 알랴 내 흥겨운 콧노래소리를

將謂偸閒學少年; 새로운 것을 알고 가는 배우는 소년

이 된 기쁨을. 정호(程顥)의 춘일우성(春日偶成)이 절로

읊조려진다. 우리 국운도 오늘의 봄날같이 화창하고 저 벚

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버스에 올랐다.

어제는 혼이 났지만 그래도 버스는 신나게 달린다.  <끝> 

-大宗會副會長 聽石 永求 記行文-

심호섭

갑신년(甲申年) 새해 아침

祝詩 - 靑松沈氏大宗會

그렇게 바쁘게 옮겨온

발자국들은 한 해를 보내고

내 자란 시골 마을 먼 동네에

달이 외롭게 진다

찬 새벽 종소리가

어두움을 밀어내고

소망을 기도하는 마음에서

먼동은 터 동해에 아침이 밝아

이글거리는 저 태양을 향해

좌절과 절망은 가고

또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가라

이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롭고 푸르고 아름다움이

정수 된 맑은 샘물은 솟구처라

저 북소리와 같이

갑신년 원숭이가 재주부리듯

靑松沈氏 일가 여러분

분발 또 분발 하시여

온갖 재주 다 부리소서

-심황섭-

○ 저 자·沈沈 永永 求求
○ 호 ·聽石, 洗心散人 江上洗月樓主人, 翠峰

○ 경기도 양평 출생

○ 서울사범 졸업

○ 동국대학교 국문과, 동 대학원 졸업

○ 다년간 대학 등 교직에 종사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초대, 2대 교육위원

○ <월간문학> 수필부문으로 등단

○ 서현회장(서예 10여 회 전시)

○ 백미문학회장(문학세미나 및 문학기행 등 행사 20여회)

○ 문협 및 P.E.N.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및 감사

○ 노산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외, 다수 수상

▶ 저 서

◆ 수필집

〈이매망량뎐〉, 〈물아래 뜬 달〉, 〈숨겨둔 애인〉

〈자미화를 보러간다〉

◆ 典故수필집

〈本一 찾자〉, 〈本二 알자〉, 〈本三 공자도 뭘 몰랐다〉

◆ 한시에세이

〈눈물로 베개 적신 사연〉한국편

〈그리움에 잠못 이룬 사연〉중국편

◆ 기생에세이

〈기창시화 조선 기생 이야기〉

◆ 공저

〈여인 사중주〉외 다수

▶전국 각 서점에서 판매◀

新刊 書籍 案內

▶延年益壽: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휘호 동곡 심우경

三韓國大夫人忌辰祭奉行
2003. 12. 17(음: 11月 24日)

初獻 : 彦植 大祝 : 萬鎭

亞獻 : 彦浩 執禮 : 相稷

終獻 : 鍾赫

* 값 9,000원 *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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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회 4/4분기 이사회 개최

김포종회에서는 2003년 12월 11일 김포시 북변동 만응식당

에서 임원 30여명이 모여 계미년 4/4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올해는 비도 자주 내리고 태풍의 피해도 커서 매우 힘

든 한해였지만 그래도 연천의 청성백묘 추기 제향참례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국내사정도 일기만큼이나 어수선하다.

▶▶ 첫첫째째로로 안안보보에에관관하하여여 살살펴펴보보면면

1. 이라크 파병문제다. - 찬성이냐, 반대냐 매우 어렵

다. 멀리 임진왜란때는 조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큰 화를 입었으며 가까이는 6.25사변 때 적을 과소평가

하는 오판으로 그 참화가 심대하였다. 또한 월남파병에

서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것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신

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용산기지 이전문제다. - 용산지역은 넓은 군사용지

로 개발에 지장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곳에

서울시청을 이전하고 쾌적한 문화거리와 친환경적인 시

설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일은 국가안보다. 안보 없이는 모든것이

허사다. 조금 양보하여서라도 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는 그곳에 있게 하여야한다. 

어느 군사 전문가의 말대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둘둘째째로로,,  경경제제문문제제다다..  

경제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

업이 늘어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기다 특정지역

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여 국민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 주택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지 결코 어느 정부에

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서

민아파트를 많이 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업률을 낮

추기 위하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중국교포에게도 포

용범위를 넓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

겠다.

▶▶ 세세 번번째째로로,,  정정치치문문제제다다..

지금 정치권은 대선 때 쓴 돈이 어느 것

은 희고 어느 것은 검다고 각기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정치자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

다. 투명하고 깨끗하여야함은 정치인이나 국

민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하루속히 정화되었으면 한다.

조선조는 사색당파가 소모전만 하다가 국

권을 상실하였다고 역사에서 배웠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이전투구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한다. 정치가

잘 되어야 안보도 경제도 희망이 있다.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종회 소식으로는 達燮고문이 출장중 급환으로 수

술을 받았으나 다행이 경과가 매우좋다.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종사에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여온 영보이

사가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려웠던 한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甲申年 새해에 국운

을 기대하면서....

癸未年이여 잘 가거라!

(제공:김포종회)

옹정리 점산기문
(甕井里占山記聞)

(八世祖 舍人公 諱 順 門 野話)

갑자사화 때 충혜공의 나이 十四세에 묘소 자리를 강

화에 정하고 이듬해 二월에 발인하여 통진 옹정리 청하산

(靑霞山)아래에 이르자 상여의 긴 다리가 갑자기 끊어져

어찌할 수 없어서 나무를 베어 고치려고 하는데 어린 중

이 지나가다가 묻기를 누구의 집 행상(行喪)이며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주를 보건

대 나와 연기가 같을 것 같습니다 하자 늙은 종이 강화로

가서 장사를 지낼 것이라 하니 어린 중이 내가 듣건대 강

화에는 좋은 곳이 없고 이 산 안에 대지(大地)가 있는데

어찌 가까이에서 대지를 버리고 멀리 좋은 곳도 없는 강

화를 차자가려고 하느냐하고 물으니 공이 듣고 물어보자

어린 중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이 지리에 정통한데 저번에

강화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면서 말하기를 이산에 대지

가 있다고 하더니 강화에 들어가 두루 산수를 돌아보고

이 가운데는 좋은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공이 너

의 스승이 어디에 있느냐고하자 어린 중이 말하기를 나와

같이 왔는데 사람을 보면 피하는 일이 많아 밭두둑을 따

라 갔다하고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르키며 저기 가는 분이

나의 스승이라 하므로 공이 바라보니 키가 큰 한 중이 유

유히 걸어가는지라 즉시 수리(數里)길을 달려가서 중의

옷을 잡고 기가 막혀 쓰러지니 그 중이 크게 놀라 어루

만져주자 공이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청하여 말하기를 나

는 화를 당한 집안의 여생(餘生)으로써 장사를 치르려고

와서 이런 변을 만났습니다.

선사(禪師)께서 지리에 정통 하다니 이 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다행히 나를 위하여 지시하여 주오 하니 그 중이

지술을 모른다고 하며 완강히 거절하자 공이 말하기를 어

린 중에 말이 어찌 거짓이였겠소 불교는 자비한 것으로써

주(主)를 삼는 것인데 선사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자비한

마음이 없소 하고 간절히 요청하기를 마지않으니 그 중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 합장하고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시킨

것이니 내가 어찌 숨기리오 하고 드디어 공과 같이 와서

혈(穴)을 점쳐 말하기를 여기에서 정혈(正穴)은 저 앞산

간좌 이니 내일 오시(午時)에 안장(安葬)하시오 혈이 얼

마 안가서 그치면 푸른 돌 아래에 생물(生物)이 있을 것

이니 열어보지 마시오 만약 반드시 열어보려면 소승이 지

금 어느 곳으로 가서 하루 밤 자고 내일 오전에 거야진

(巨野津)을 건너 구월산으로 갈 것이니 소승이 나루 건

느는 것을 헤아리고 열어보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여기에

장사지내면 많은 자손이 나와 경상(卿相)이 되고 마땅히

우리나라의 큰 족벌이 될 것이라고 고하고 갔다.

무덤을 파봄에 과연 푸른 돌이 있으니 회장(會葬) 온

여러 사람들이 중의 말이 맞았도다 열어 보는 것은 마땅

치 않다 하였다. 존속(尊屬)으로서 장사지내는데 따라온

한사람이 극력 주장하여 열어보자고 하자 오시가 되어 열

어보니 주먹만한 벌 두 마리가 있어 급히 돌을 닫았는데

그때 벌 한 마리가 날라서 나와 일하는 곳을 세 번 돌고

바로 거야진을 향하여 날아가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

겼다.

안장한 뒤에 곧 사람을 시켜 가서 보게 하니 그 중은

나루 가에서 죽어있고 어린 중이 다리를 베고 울고있었

다. 그 연고를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스승이 갑

자기 발에 병이나 불편하게 겨우 나루 가에

이르자 큰 벌이 날라 와서 급히 짚을 쌓아둔

속에 피하니 그 벌이 뒤따라 날아와서 머리를

쏘아 죽었다 고 말하였다. 그 뒤에 충혜공의

네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고 三대에 왕

비가 나왔고 후손이 번창하였다.      <끝>

時時 事事 漫漫 評評

-그림·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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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甲輔氏의 經營日記 下

세금탈루세금탈루 대신대신 사업포기사업포기 선택선택

우리 회사는 정부가 노사협의회제도

를 시행토록 권유하기 10여년 전인

1970년대 초반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 경영성과를 공개하고 중요

사항을 근로자들과 협의해 결정

하는 풍토를 뿌리내렸다 .

회계의 투명성이 그 전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경영진과 사원들 간에 두터운 신뢰를 쌓

은 덕분에 우리 회사는 창업이래 43년 간 단 한 번도 노

사분규로 인해 회사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 정도경영과

관련된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한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

회사에서 전자밥솥 전자밥통 같은 가정용 전자제품을 생

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 경쟁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와 특별소비세 등을 관행적으로 탈루 하는 바람에 탈세하

지 않고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세금을

탈루하지 않고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생산을 포기하

는 수밖에 없다”는 창업자의 뜻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감

수하면서 조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또 하나는 1976년에 경쟁업체의 모함으로 대구지방국

세청으로부터 세무사찰을 받은 일이다 정밀조사 결과 무

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대구지역에서 세무사찰을 받

고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가 정도경영에 매진하면서 늘 되새기곤 하는 두

개의 명이 있다. 하나는 강대국의 흥망을 쓴 풀 케네디의

“21세기의 기업가나 정치가는 성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되며 경영자의 도덕성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백범김

구선생이 서산대사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눈 덮인 벌판

을 혼자 걷더라도 발걸음을 흩뜨리지 마라 뒤에 오는 사

람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경구다.

가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노

력을 기울였음에도 기업을 그 정도밖에 키우지 못했느냐”

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나라에서 4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부정한 방법과 결탁하지 않고 정도경영

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왔기에 영세기업을 중견기업 규모

로 키워낼 수 있었다.

장점장점 중시중시 경영경영

기술 집약적인 첨단 제품을 생산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유수에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

수한 인재를 뽑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

나 우리 여건에서는 이른바 일류학교 출신들이 중소기업

을 외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삼익LMS는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기계 전자관련 학과 출신들을 선발해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내 교육 및 사외 파견교육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한마

디로 말해“장점 중시 경영”이다. 또한 성과를 올린 사원

에 대해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승진과 대우를 보장하므로

임직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영전략에 삼익LMS는 국내LM가이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에도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해 주주들에게는 고율(18％)

의 배당을 실시했고 사원들에게는 기본 상여금600％외에

300％정도의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올 상반기

에도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것이 주가에 반영돼

높은 시세가 형성 됐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가

르치면서 삼익LMS를 경쟁력 있는 초일류 기업으로 만

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회장에 취임할 때보다 내가 원하는 후임자를 육

성해 그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할 때가 더 행복했

다”고 한GE의 잭 웰치처럼 나도 앞으로 후임자를 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끝>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부회장 심갑보

靑雲君이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비석에 새길 銘을 維

에게 부탁함에 내가 예의상 사양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승낙을 했었는데 얼마 안되어서 병에 걸려 거의 불완전한

것 같더니 오래 뒤에 다행이 조금 낳았으나 무덤의 풀이

이미 2년이 지났다.

公의 두 동생이 家狀을 들고 와서 말하였다. 돌을 이미

준비하였으니 비문을 꼭 지어주십사 감히 청하나이다.

아, 나는 公과 더불어 동년생이라 소시 때 겨우 한 두

번 면식이 있었더니 癸亥(1623)년에 이르러 같은 일을 얻

어 함께 주선하게 되니 이 때 비로소 公의 재주와 기질이

남보다 뛰어났음을 알았다. 그 뒤 조정에 같이 들어가서

公의 심사를 자세히 엿보니 그 충박(忠樸)
ⓛⓛ
함을 확실히

알게 되고 감히 따라 잡을 수 없음을 알았더니 이제 公이

죽고 그의 평생 사적을 듣고 보니 그 내면의 행실과 대비

가 남보다 더욱 두드러짐을 알았다. 내가 공에게 사귐이

더욱 오래되어 점차 더 깊이 알았으나 이미 죽고 난 뒤에

어찌하리. 維가 정작 公의 묘에 차마 銘을 쓰지 않으면

생사의 부탁에 따른 배신을 어찌 저지르리오.

公의 이름은 命世 字는 德用이니 沈氏가 靑松의 이름

난 집안으로 고려 말엽에 靑城伯에 封한 德符때 처음으로

크게 통달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름 溫과 澮 兩代에

미쳐 벼슬이 영의정이고 부원군에 봉해졌다. 다시 삼대를

지나 忠惠公인 연원(連源)이 또 영의정이 되었으니 이분

이 公의 고조부이다. 이름 강(鋼)을 낳으니 국구(國舅)
②②

로서 청능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름 의겸(義

謙)을 낳으니 벼슬이 大司憲이고 明宗과 宣祖사이의 명신

이었다. 이름 엄(   )을 낳으니 벼슬이 옥과현감(玉果縣

監)으로 마쳤으나 公의 훈업으로써 귀하게 되어 領議政의

증직에 靑川府院君이 되고 백부인 군수 仁謙의 뒤를이었

다. 능성구씨(綾城具氏)에게 장가드니 좌찬성으로 영의정

의 증직을 받은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문의공(文懿公)

사맹(思孟)의 딸이고 丁亥(1587)년에 公을 낳았다. 문의

공께서 인헌왕후(仁獻王后)
③③
를 낳은 고로 공이 仁祖에게

이종형제가 된다.

공이 어릴 적부터 유독 빼어나서 아무데나 어울리지

않았으며 황문민공(黃文敏公)에게 배웠는데 문민공께서

공이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자주 칭찬하였다. 다 자람에

큰 키에 풍모가 아름답고 남달리 뛰어난데다 의를 좋아하

여 옛사람의 범절과 의기로운 풍정을 가졌더라.

癸丑(1613)년에 혹독한 가화를 당하여 이 때부터 과거

공부를 버리고 객지로 떠돌아 다녔는데 光海君이 결국 유

폐 당하게되고 인목대비께서 혼란이 극심했었는데 인조

께서 여러 원훈들과 큰 계획을 비밀히 정할 적에 공이 또

한 가담하게 되었다. 癸亥(1623)년 3월에 이르러 장차 大

義
④④
를 거행할 때 공이 모집책임을 맡고 비장(裨將)

⑤⑤
으

로 위촉받아 西郊에서 회합하여 몸소 새로운 왕을 맞이하

여 입성하는데 그 주선함이 빈틈없고 거사를 도와 성공하

게 하는 계획이 여러 사람에 비해서 공에게 특히 많았다. 

공조와 형조의 좌랑을 거쳐 사복시의 僉正이 되고 공

훈을 찬양하고 상을 줄 때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

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의 호를 주고 특별히 정규의 계

급을 뛰어 넘어서 通政大夫에 五衛將을 겸했다가 얼마 안

되어 계급을 높여 가선대부에다 靑雲君을 봉하고 副摠管

을 겸했다.

이괄(李适)이 반역할 때 임금께서 公山으로 몽행(蒙

幸)
⑥⑥
할 때 공이 비서로서 호종하여 어가(御駕)

⑦⑦
가 수원

에 이르렀을 때 밤이 이미 깊었다. 임금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했는데 정신(廷臣)들은 미쳐 알지 못했으나 공이 밤

새껏 좌우에 모셔서 충노(忠勞)가 가장 독실하였다.

역적을 토평하고 환토한 뒤에 嘉義大夫에 오르고 계급

이 공조참판에다 호위장군을 겸했다. 장차 세자빈을 윤씨

의 딸 가운데에서 간택하게 되었는데 그의 종형이 역모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도 이에 연좌되어 면직을 당한

일이 있었다. 공이 경연(經筵)
⑧⑧
에서 모실 때 나아가 여쭈

었다.

세자의 배필은 덕스러워야하며 좋은 집안을 택해야 옳

은데 집안이 악역에 범한 자는 함부로 대상이 되지 못하

옵니다. 왕이 공론을 무시하지 못하여 이 혼인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공도 또한 이 일로 죄를 지어 충주로 귀양가

게 되었다. 大臣과 대간(臺諫)
⑨⑨
들이 논쟁이 있었으나 만

류하지 못하였고 이듬해에 돌아왔다.

註(주)

① 충 박(忠樸) : 충실하고 박실함

② 국 구(國舅) : 임금의 장인

③ 인헌왕후(仁獻王后) : 仁祖의 생모로서 인조반정

후 추존된 元宗妃

④ 대 의(大義) : 큰 의리. 여기서는 반정거사를 이름.

⑤ 비 장(裨將) : 조선 때 감사 유수 병사 등 지방장관

과 사신을 수행하던 관원의 하나.

여기서는 거사당시 부대장임.

⑥ 몽 행(蒙幸) : 왕의 피란 행차.

⑦ 어 가(御駕) : 왕의 수례

⑧ 경 연(經筵) :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는 자리

⑨ 대 간(臺諫) : 간언을 맡아보던 관리로서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을 통털어 이르는 말.

<다음호에 계속>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증 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 지의금부사오위도총
부도총관 행 가의대부공조참판겸 오위도총부부총관청운군 증시 충숙 심공
신도비명 병서 上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 贈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義大夫工曹參判兼 五衛都摠府副摠管 靑雲君 贈諡 忠肅 沈公 神道碑銘 竝序)

功 臣 編

➜ 알 림

근래 大宗會를 사칭하고 책을 강매하는 사람

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大宗會에서는 전화로 물건(책)을 강매하

려고 하는 등의 어떤 일도 절대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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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沈 誠 之 ③

3. 청송 의진의 조직과 구성원
1⃞ 조직

청송 의진의 조직 편제는 3월 15일 향회에 모인 유생으

로 제장을 선임하여 조성박(趙性璞)을 부장, 權成夏를 우

익장, 金相吉을 좌익장으로 정하고, 참모와 서기를 뽑아

진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3월 21일 까지도 각 영의 직

책을 구비하지 못하다가, 참모 金大洛을 중군, 南斗熙를

우익장, 백의종사 서효원을 의영도지휘사(義營都指揮使)

에 편제하면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그후 지방유생들의 합세가 증가하여 의진의 규모는

확대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관찰사 李南珪의 부임 이래

관군의 위협이 커지면서 조직 구성은 보강되는 것으로 보

인다. 청송의진이 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송 의진의 조직〉

* 대 장 : 沈誠之

* 부 장 : 趙性璞

* 중 군 : 金大洛

* 좌 익 장 : 金相吉 우익장 權成夏, 南斗熙

* 전 방 장 : 尹楨禹 우방장 尹寬實

* 후 방 장 : 蔣武鎬 외방장 安秉龍

* 서 기 : 金崧鎭, 沈宜植, 尹道爀, 蔣達植, 尹孝業

徐孝格, 趙性台, 沈宜澤, 南相鉉

* 선 봉 : 洪秉泰

* 소 모 장 : 沈能璋, 徐孝信

* 진 무 : 鄭鎭燾

* 의영도지휘사 : 徐孝源

* 지 휘 사 : 沈硅, 趙奎洛

* 사병도총 : 南升喆

* 장재도총 : 沈宜華

* 참 모 : 吳世魯, 趙性魯, 申東鎬, 趙性源, 沈能奎

閔東鎬, 趙光奎, 蔣豊鎬, 李之榮, 趙篤祜

* 종 사 : 申翊漢, 李宜洙, 趙能祜

* 군 사 : 李景植

* 군문도집사 : 尹景信

* 군문집사 :朴鳳儀

* 집 사 : 尹景昇

* 모량도감 :金鎭萬

* 자제군관 : 沈能璨

* 현서외방장 : 金鎭九

* 부서외방장 : 沈宜喆

* 통 인: 尹三業, 金輔完

* 척 후 : 林永圭, 沈能璋, 金相益, 趙性斅

閔仁鎬, 趙奎, 蔣柄玖

위와 같이 청송의진의 조직은 대규모의 조직회된 의병

진에서나 볼 수 있는 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병 편

제는 군사작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송의진이 창의하기

이전에 소모장 서효신은 예안 의진의 청송소모장에 차출

되었다가 청송으로 돌아와 창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송의진은 진용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훈

련에 경험이 있는 교련관을 중심으로 포정을 대한 훈련이

지속적을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비의 효율적

인 모집과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용을 정비하고 있

다. 향론으로 임원이 너무 많아 점점 일을 돈독히 하는

데 무익하고 재정만 손실되니 정수를 고쳐 진영을 합해 3

영으로 하고 참모는 4인, 서기는 6인으로 하니 대개 간략

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을 위주로 했다. 

또 진용을 정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참

모 申東鎬와 같은 유생은 의병진의 직책과 그 역할을 매

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군사에 대

한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설파

하고 있다.

의진 좌목에 대장은 군사 가운데 어른이며, 부장은 위

에서 다음으로 서로 짝을 이룬다는 뜻이다. 참모, 서기, 종

사관은 군문에 있어서 손님과 주인의 예가 있음과 같다.

내영은 중군과 좌, 우익이 전후를 방어하며, 외영은 사병

도총과 소모장이 진무를 한다. 그리하여 그 차례를 말하

면 도총은 중군의 우측에 있어야 하고, 유격장과 돌격장

은 모두 출진시에 장수가 된다.

이에 따르면 청송의진의 각 부대는 창의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상영(上營)(總營 혹은 內營)과 그 아래 각영(各

營)(혹 外營)으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상영은 대장을

중심으로 부장, 그 아래 중군과 좌·우익장을 중심으로

편제되며, 각영은 사병총과 소모장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청송의진은 부(府) 4면(面)에 해당하는 부내(府內), 부서

(府西), 부남(府南), 부동면(府東面)과 현(縣) 5면에 해당

하는 현내(縣內), 현동(縣東), 현남(縣南), 현북(縣北), 현

서면(縣西面)에는 각기 외방장(外防將)을 두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참지 이후정(參知 李后定)이 극언으로 항변하는 글을

올렸는데 言官들이 가로막아서 이에 탄식하며 공에게 글

을 건네주며 이르기를“국가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다만

벙어리가 되어 눈물만 흘리고 三司
②②
에서는 합문 앞에 엎

드리고 백관들은 궁정에서 울부짖으며 온종일 정체하니

정녕이런일이있으리오”모함에 공이 대답하였다.

“신하된 자가 능히 피와 정성으로 바르게 구원하지 못

하고 성덕에 누를 끼쳤으며 다만 성취한 사람은 박태보

(朴泰輔) 一人 밖에 없었다”이참지는 공에게 평소 서로

허심하는 사이였다. 겨울에 吏曹參議가 되고 경오년(一六

九○)에 특별히 뽑히어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都承旨로 옮

겼으니 곧 가의(嘉義)계위에 올라 大司諫이 되고 大司憲

으로 옮긴 다음 계장을 올려 이르기를“지금 장성현(長城

縣)에서 백성의 토지를 새로 생긴 대군 궁소를 위하여 횡

탈당했으니 빨리 돌려 줌이 마땅하다”하여 상감께서 허

락하였다.

가을에 平安道監司가 되어 나갔는데 정사를 엄하게 다

스려 백성에게 혜택을 입혀 인심을 얻고 모든 법을 바로

세웠다. 비록 궁궐과 관계되는 청탁이라도 일체 용납하지

아니하여 一年이 채 못 되어 재정이 넉넉하게 저장되어

관민이 모두 즐거워 하였다. 임신년(一六九二)에 조금 쉬

었다가 바로 대사간이 되었는데 상감께 아뢰어 그간 저장

했던 창고를 열어 兩西
③③
의 기민을 구휼하였다. 계유년

(一六九三)에는 京畿監司가 되고 다음해에 교체되었으며

을해년(一六九五)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마친

다음 기묘년(一六九九)에 삼척부사(三陟府使)로 나갔다가

바로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신사년(一七○一)에 사형수 민언량(閔彦良)의 무고 사

건이 있었는데 이때 나라에 국상이 있어서 중전이 비었는

데 후궁인 張氏를 방금 폐위하여 빈(嬪)을 삼았으나 헛소

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의혹하고 혹은 말하기를 장빈은

증조모의 복제에 임했으니 다른 빈궁과는 달리해야 된다

고소청한자가있어서 공이 개탄해 말하였다.

“사대부가 후궁을 위하여 소를 올림이 옳지 않거늘 하

물며예에어긋남이크게있음이리오.”

이에 이르니 언량은 곧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구원

해서 끌어 내기를 많이들 바라다가 당시의 뜻에 맞았으니

이에말하였다.

“같은 뜻을 갖은 자는 모이라. 장차 소청하여 정궁으로

복위를 도모함에 沈某역시함께알고있다.”

이미 언량의 취조에 실효가 없게 되자 옥관들이 서로

돌아보며 심모의 복제에 관한 소를 침뱉고 욕설함을 사람

들이 함께 듣고 전했거늘 하물며 복위소일가보냐. 드디어

상감께 아뢰었으나 문책하지 않았다. 뒤에 대간(臺諫)의

정리가 조정이 되지 못하여 海南縣으로 유배되었다가 계

미년(一七○三)에 寧海로 옮겼는데 다음해 여름에 가뭄이

심하여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죄를 풀어주도록 소가 올라

가고 모든 관원이 모두 방면할 것을 청원하여 풀려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는 端門밖 藥峰아래에 집을 짓고 현판

을 추우(追尤)라 하였는데 신묘년(一七一一)에 서용하는

명이 내렸으며 계사년(一七一三)에 知中樞府事가 되고 관

례대로 기로사(耆老社)
④④
에 들게 되었다.

景宗元年인 신축년(一七二一)에 이조판서를 배하여 재

촉하여 불러들였으나사양하니 허락하지아니하고 상석을

비워놓고 공이 입궐하기를 기다리니 공이 크게 감격하고

힘써 조회에 나아가니 학발에 헌걸찬 모습을 모든 이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보더라. 당시 요직에 있는 이들은 오직

부지런하게 득실을 근심하며 힘을 바뀌 깊이 생각하고 반

드시 물리치고자노력하니 상감께서타이르시며말씀하기

를“이판(吏判)의 마음은 다만 화합에만 있었으니 무슨 흠

이있으리오. 방금어려운일들이눈앞에넘치고종사가위

태롭거늘 조정이 함께 구제됨을 생각하지 않으니 효상
⑤⑤
이

좋지 못하여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하시고 엄한 말씀이

여러번내리자대간의상소가비로소멈추었다.

얼마 아니되어 王世弟께서 밤에 궁녀들과 어울렸는데

말하기를 환관들이 흉칙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듣

고 공이 급히 나아가 독대를 청해 말하기를“역적 환관이

우리의 둘째 임금을 핍박하니 하루 동안 베옵지 않으면

종사에 하루의 근심이 되니 마땅히 정법을 시행하여 神人

의 분을 덜게 해야 된다.”대신과 제신들이 공의 말이 옳

다고 하여 상감께서 참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인하여 경

계해 말하기를“환관들이 교만하게 날뛰면 반드시 망할

징조이라 하물며 이제와서 양궁을 교란케하니 다만 방정

맞을 뿐만 아니라 오직 전하께서는 더욱 우애를 더하시고

엄하게주위를단속해야합니다.”

물러난 뒤에 다시 글을 올리고 언관들의 방해함을 염

려했다. 무릇 여덟번이나 불렀으나 불참하니 대신이 공의

불참함을 들어 문제를 삼아 거역했음으로 교체되었다. 임

인년(一七二二)에 예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때 회의를 열어

사친희빈(私親嬉嬪)을 추숭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대신

들의 논의 끝에 배척되었으니 그의 대략 내용에 삼가 선

원보략(璿源譜略)
⑥⑥
을 상고하니 사친의 명호가 희빈으로

적혔으니 신의 대범한 견해로는 이제 이를 근거삼아 정당

하게하여아마도잘못됨이없을것입니다.

春秋로부터 사첩모(四妾母)이하 사친을 높인데 불과한

것은 오직 한장(漢章)과 진명인데 진명은 소생을 높혀 建

安君을 삼았으나 그러나 程伊川은 박왕전례에 이르기를

“앞조정에서 봉해 놓은 것을 이미 폐하께서 벼슬 서열을

바꾸도록 명령하니 어찌하여 폐하께서 감히 가작하리오”

하였으니 여기에 의거할 것인즉 진명의 처한바는 또한 인

용을잘못한것입니다.

주(註)

① 서변(西邊) : 평안도의 변두리

② 삼사(三司)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통칭

③ 양서(兩西) : 평안도와 함경도를 이름

④기로사(耆老社) : 나이 많은 임금이나 현직에 있는 70

세가 넘은 정 2품 이상의 고관들이

모여노는곳

⑤효상(爻象) : 좋지 못한 괘상, 나쁜 낌새

⑥ 선원보략(璿源譜略) : 책명, 왕실의 계보

<다음호에 계속>

判中樞府事兼 吏曹判書 致仕奉朝賀 諱 檀 墓誌銘 竝書 ②
판중추부사겸 이조판서 치사봉조하 휘 단 묘지명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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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감사합니다

人 事
相培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장

載鎰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부분 업무담당

달섭 : 신용보증기금 감사

興燮 : 경상대학교 국제 어학원장

찬섭 : 한국 도로공사 진천지사장

東鉉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輔均 : 행정자치부 민방위 기획과장

範燮 : KT 사업협력실 정책 협력팀장

周敎 : KT 기간망팀장

鉉秀 : KT 수도권 강남본부

雄基 : 한국 교육 개발원 평생교육 센터소장

沈湖 : 감사원 국제협력 담당관

東燮 : 한국전력 용인 지점장

기술 : 한국도로공사 교통관리부장

泰螢 : 신협중앙회 공제기획팀장

利澤 : 대한항공 부회장

演燮 : 한국 가스 기술공업 경남사업소 관리팀장

載宜 :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장

載鴻 : 감사원 자치행정 감사국 제3과 감사관

贊燮 :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장

揆爀 : 대우건설 이사

昞朝 : 해양경찰청 본청 경비 구난과 경비계장

昌圭 : 제일은행 의정부지점장

昞朝 : 해양경찰청 총경 경비계장

相福 : 중앙일보 뉴욕특파원

鉉哲 : 성신여대 사회대학장

相勳 : 한미은행 본점 점포개발부장

基俊 : 민주당 국장 21C 국정 자문위원회

永燮 :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元燮 : 한국전기 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 지사장

◐ 송 금 안 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05-2943

斗燮 500,000 2003 始興本洞
庚周 500,000 2003 安城
永求 500,000 2003 東部二村洞
大平 300,000 2003 大田
勳鍾 300,000 2003 城北洞
漢埈 600,000 2002~3 瑞草洞
相稷 300,000 2003 水原
載冕 300,000 2003 仁川
春植 300,000 2003 瑞草洞
喆鏞 80,000 2003 醴泉
鎭植 80,000 2003 光州
宜杓 80,000 2003 禿山洞
在錫 80,000 2003 蠶室
德求 160,000 2002~3 仁川
文錫 160,000 2002~3 高陽
仁植 80,000 2003 高陽(고잔)
相英 80,000 2003 金浦
駿求 80,000 2003 仁川
吉燮 80,000 2003 昌原
堯澤 80,000 2003 堂山洞
載政 80,000 2003 全州
偵植 80,000 2003 水枝
相鶴 80,000 2003 曾坪
壽輔 80,000 2003 蔚山
載潤 80,000 2003 明逸洞
三祚 80,000 2003 弘濟洞
應輔 80,000 2003 蔚山
彰來 80,000 2003 忠州
在鴻 80,000 2003 墨洞
永澤 80,000 2003 南加佐洞
相學 80,000 2003 雙門洞
炅植 80,000 2003 蔚山
相勖 80,000 2003 富川
光澤 80,000 2003 安城
逸燮 160,000 2002~3 大田
中鎭 80,000 2003 忠州
相鴻 80,000 2003 三陟
星求 80,000 2003 舊基洞
載元 80,000 2002 固城
載殷 80,000 2003 江陵
永輔 80,000 2003 醴泉
載萬 80,000 2003 新林洞
載金 80,000 2003 貞陵洞
忠燮 80,000 2004 廣州
堯燮 80,000 2004 光州
曜安 80,000 2004 光州
憲燮 80,000 2004 光州
勝俊 80,000 2004 光州
相龍 80,000 2003 水原
相億 80,000 2003 水原

理 事 會 費

安孝公宗會 300,000

判官公宗會 100,000 坡州

杜岩宗會 500,000 光州

정수종중 100,000 晉州이반성

春川靑松會 100,000 春川

호계호우회 80,000 蔚山

춘섭 100,000 馬山

仁植 50,000 高陽(가좌)

在錫 50,000 蠶室

학촌 50,000 順天

경종 50,000 廣灘

창섭 30,000 水原(망포)

화복 30,000 密陽

永澤 30,000 南加佐洞

재구 30,000

載殷 20,000 江陵

재익 20,000 光州

中鎭 20,000 忠州

창관 10,000

승권 50,000 束草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
남보, 재훈, 민정, 건섭(수원 이의동 相億 子)

합 격
祝

재원, 재학, 형운

군법무관 합격자

五世祖 知成州事公
野話 (遁齋沈公 事蹟後를 지음)

고려조의 지성주사공 휘 계년(繼年)의 字는 서일(瑞日)이
요, 호는 둔재(遁齋)이며 정안공의 제 三子로 생졸년월일이 전
하여지지 않았고, 묘소는 나주여황면(羅州艅 面) 용진산석
계동(湧珍山石溪洞) 뒤 자좌오향에 있고 부인 강진최씨의 생
졸년월일도 전해지지 않았으며 묘소는 장성남산면(長城南三
面) 서쪽 대등둔동(大嶝屯洞) 경좌갑향에 있고 아들 둘을 두
었으니 長男은 애암공(愛菴公) 휘 연(涓)이요 二男은 학유(學
諭) 휘 기(沂)이다. 
행장에 말하기를 옛날에 입절(立節: 한 평생 절개를 굽히지
않음)한 선비가 혹 가명(假名)을 써서 중이 되고 취향(醉鄕:
취중의 기분을 일종의 별천지에 비겨 이르는 말)에 자취를 감
추었다는 말을 내가 깊이 믿지 않았더니 지금 지사 심공의 입
절한 사적을 봄으로서 과연 반드시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진다. 삼가 살피건대 정안공 제 三子의 휘는 도생(道生)으로
불교를 배워 중이 되었다고 하나 그 보첩을 상고하여보면 그
제삼자는도생이아니고계년으로벼슬이지사(知
事)에 이르렀고 두 아들 휘 연과 기가 모두 문과
에 급제하여 그 자손이 매우 번창하고 호남에서
자손이많고세력있는집안이되었으므로이것으
로써의심하였다.
그 후손 세제(世濟)가 들으니 그 매서(妹妹)
안성사람 홍성전(洪性全)의 말에 의하면 안성 실
왕리(實旺里) 청화부원군 묘소에서 서쪽으로 수
리쯤 되는 곳에 하나의 절이 있고 절 앞에 큰 비
석에 청성백 제 三子 자은대사(慈恩大師)의 탑
(塔)이라고새겨져있었다고하니이말이진실이
라면 공이 집을 나가 절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나 계년공은 도생이라고 이름을 고
쳤고 다만 전조인 고려조에서 벼슬이 종一品에
이르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끝내 벼슬에 나
가지 않았으니 처음으로 유골을 절에 봉안하였다

는 말이 진실로 자취를 감추고 벼슬하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
을 알겠으니 그 명성과 업적이 백이(伯夷)가 주(周)나라 곡식
을 먹지 않은 것과 왕촉(王 )이 연(燕) 나라의 벼슬을 사양
한 것과 마찬가지의 절의(節義)이니 그 자위를 감추어 중이
되고 조선조에 벼슬하지 않은 것이 진실로 후손들에게 누(累)
가 되지 않으며 또한 쇠망해 가는 세상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
을 진작(振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손이
된 자는 중이 되었다는 말을 싫어하고 꺼릴 수 없는 것이고
가령 진실로 불법(佛法)을 배웠다고 말한다면 나주의 아무 산
아무 언덕에 어찌 지사(知事)의 무덤이 있겠는가 아깝도다 그
자취를 감추고 입절한 사실이 여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불 수 있으나 그 입절한 자취가 없어져서 후세에 다 전
해지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본다면 정안공의 공훈을 사양하
고 정승에서 면직된 것도 또한 미루러 알 수 있도다. 내가 공
이자취를감추고입절한뜻을여기에기록한다.

<끝>

갑신 九월 일

대사헌 제주 양응정(梁應鼎)이 삼가 발문을 지음

족보(庚辰譜) 首券, 續編 刊行에 관하여
우리 大宗會에서는 작년에 간행된 족보(경진보) 수권의 속편을
간행코자 원고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
구분은 아래와 같이 例示하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접수처
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例示-

1) 15世 前後로하여 先代의 神道碑文
(墓碣文, 墓碑文 포함) (山所, 碑石사진)

2) 祠堂, 齋室, 祭室(사진)
3) 遺品(영정, 각대, 신발, 옷 등의 사진)
4) 文化財로 등록된 모든 것

◎ 등록처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靑松沈氏大宗會 文化部앞
☎ 02) 2267-7857

◎ 刊行 豫定日 2005년 5월

〈족보신청 입금계좌>
농협 : 084-01-179314

심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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